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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은혜를 받으려(찬/새39장)

  기도 Prayer ................................................................................................... Altogether 다같이

1부/마상오 집사   2부/박종민 장로   3부/김효선 집사   4부/이서원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성탄절 팡파르(작곡 Joseph M. Martin)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together 다같이

2부/박해아(Lani), 박해인(Laelle)   3부/하리아(Amelia)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야고보서 3:13-18 ............................ Al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30:17-21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Faith in Action(10) 왁스(wax) 가면 벗고 화평하기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아난(20) 세례; 신 인류의 탄생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찬202/새268장),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헌금 특송(2,3부) Offering Song ..........................................Call2Christ(C2C) C2C 청소년 힙합 댄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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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Like a Bowl of Hot Soup and Rice

따뜻한 국밥 같은 사랑

어바인에 따뜻한 국밥집이 생겼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기도 후, 

아침 운동하고 뜨끈한 설렁탕에 몸을 데우며 담소하는 행복을 누렸습

니다. 영하 기온은 아니지만, 속살이 에이는 만만치 않은 남가주의 겨

울 날씨는 진한 고깃국물에 깍두기를  말아 먹으면 아랫목에 드러눕고 

싶어집니다.

일주일에 두 번, 늘 새벽기도 끝나고 걷지만, 요즘은 걷기가 만만치 않

습니다. 추워서 그냥 웅크리게 됩니다. 옷 입고 나가는 것이 귀찮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나가면, 걷고 들어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상

쾌하고 몸은 가볍고, 그리고 제일 좋은 느낌은 배가 고픕니다. 건강의 싸

인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우리는 매번 이를 악물고 합니다. 걷고 오

면 좋은 것을 아는데도, 나가기까지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많은지 모릅

니다. 오늘은 그냥 방안에서 푸쉬업만 할까? 오늘 교회적으로 바쁜 일

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일부터 할까? 그냥 아침밥만 먹으러 갈까? 수많

은 잡생각들이 새벽 기도하며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매번 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제가 나가야 우리 목회자들도 나간다. 내가 건

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내가 이겨내야, 우리 모두가 이긴다! 이 

말들을 1-2분 되뇌며, 마음을 바꾸고 추운 새벽공기를 가르며 걷다 보

면 어느새 몸이 훈훈하게 달아오르고, 땀도 나고, 모든 몸의 세포들이 숨

을 쉬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결단(decision making)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코끝

이 찡한 것이 아니라 칼날 같은 결단입니다. 어쩌면 추운 겨울 새벽에 걷

는 결단이 사랑을 향한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

딛는 걸음에 훈훈히 달아오르는 몸과 건강이 다가오듯이, 서로를 향한 

마음도 이렇게 결단을 하면,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갑니다. 하나님 앞

에서 은혜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끝나버리

는 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돌아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

해 보려는 결심을 하는 순간, 사랑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이해(under-stand)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추운 새벽, 걷기로 결심하는 순간, 따뜻한 국밥이 기다리고 있듯이, 이 

해가 지나가기 전 맘을 먹기로 해요. 다가가기로 결심합시다. 그러면 사

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There is a new restaurant in Irvine for hot soups. Our pastoral staff was very 
happy with hot bowls of seulungtang after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and morning exercise. In this Southern California's winter morning, when 
cold air penetrates through our skin, even though the temperature is not 
even below zero, there is nothing like a bowl of hot beef soup and rice with 
radish kimchi. It makes us reminisce laying on hot stone floors of Korea. 

We walk twice a week after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Lately, it hasn't 
been easy . We curl up under cold air. We get annoyed putting on more 
clothes to go out. However, when we force ourselves to go out, we return 
with refreshed hearts and bodies. The best thing is the feeling of hunger 
afterwards. This is a sign of good health. However, we have to clench our 
teeth with determination to do it every time. We already know walking is 
good for us. But, until we actually go out, we face a lot of Satan's temp-
tations, should I just do push-ups in my room today? Since I have a lot of 
church work today, should I just start with the work? Should I just join for 
breakfast? Countless thoughts go through my mind during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However, I succeed in convincing myself every time. I must 
go in order for the staff to go. I must be healthy for our church to be 
healthy. I must overcome for all of us to overcome! I repeat these words 
for 1-2minutes. I change my heart and start walking through the cold air. 
Then, without knowing, my body begins to warm up. My sweat and all the 
cells in my body seem to be breathing. 

There is a saying [Love is decision making]. Love is not just some sensation, but 
it is a sharp decision making. Perhaps, walking through cold winter morning 
with determination is like walking towards love. Like walking with determina-
tion brings warmth to our bodies and good health, if our hearts toward each 
other are determined, I believe they bring about love. Perhaps, that is love.  

Many thoughts cross our minds as we close out a year. We look back and 
see, although living under God's grace, I wonder whether living with pre-
tense of not acknowledging His grace is appropriate gospel life. I think 
love starts in us the moment we make decision to understand others. Un-
der-stand is to put yourself in the place of others. I realize again that we 
need to make decision to put ourselves in the place of others. 

The moment we make decision to walk in cold early morning, there's a 
bowl of hot soup waiting. Let's make determination before the year is over. 
Let's make a decision to reach out to others. Then, love will be waiting.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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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앙성숙의 잣대는 혀를 어떻게 콘트롤 하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혀는 지혜와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참고/ 고전 1:17, 딤후 3:16-17)

2. 야고보는 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번째로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로 대표하는 두 인물은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어떠한 온유함인지 나눠봅시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3절, 참고/민 11:24, 민 12:3)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마 11:29)

3. 선행(good life)으로 보이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wisdom from above)'는 

 누구의 지혜일까요?(참고/사 55:8-9)

4.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가지 면을 살펴 보면서 그 정의와 적용을 나눠 봅시다.

 1) 성결(p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거짓 없음(sincere, without hypocris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거짓 없을 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읽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는 가면은 없는지 살펴보고 

 약속하신 복을 누립시다.(18절) 

적용하기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왁스(wax) 가면 벗고 화평하기 
(약 3:13-18)(10)

<적용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찬202/새268장),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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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준서를 데리고 갔

던 아기학교가 팬데믹 이

후 4년 만에 재오픈 되어 

셋째 준기와 한 번 더 등

록할 수 있었습니다. 입

구에서부터 반갑게 맞아 

주시는 선생님들께 출석 

스티커를 받아 한 칸씩 

채워가며 즐거워했던 아

이의 모습, 자유 놀이 시간부터 

모든 아이와 인사하며 사진으

로 추억을 남겨 주신 선생님들, 

"Music~ cue!"와 함께 한껏 흥

을 올려주는 율동 시간, 매

주 새로운 게임으로 아이들

의 호기심을 자극해 주셨

던 '게임 선생님~', 아이들

의 아이돌 토토와 함께 아이

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 말

씀을 재미있게 전해주

신 전도사님, 매주 아이

들에게 건강하고 맛있

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 그리고 연령에 

맞는 알찬 배움이 있었

던 똘똘이반까지.. 이제

는 48개월이 넘어 더

는 함께 할 수 없는 아

기학교이지만,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언제 오냐며 

손꼽아 다음 아기학교 

날을 기다리던 아이의 

모습이 이제는 그립지

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

을 것입니다.

성지현 집사(학부모)

"토토야 놀자~" 아기학교 아기들의 시선이 집중

되는 순간입니다.  올 하반기 제25기로 다시 돌

아온 베델아기학교!!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 

사이의 영유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멋진 

신앙과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김 전도

사님,  권사님, 그리고 꽃같이 어여쁜 일곱 분의 

교사들이 한 팀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

과 율동이 처음에는 낯설어 눈만 껌벅이던 우리 

아기들이 나중에는 무대 앞까지 나와서 신나게 

따라 하는 모습,  전도사님의 말씀 후 고사리 같

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기들의 모습, 분

반 크래프트 시간에 두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을 

바라보던 눈망울들, 정성 한가득 맛있는 간식, 

즐거웠던 필드트립과 교사 연극 등 정말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는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내년도 봄학기

에 올 아기들을 기다리며 더 많은 아기들이 하나

님을 알게 되기를 두 손모아 기도합니다.  

이소영 집사(교사)

아기학교를 마치면서
아기학교

학교에서, 직장에서, 숨 가쁘게 달려 온 한 주

의 끝자락인 금요일 저녁이면 예삶 청년들은 교

회로 향합니다. 금다식 팀에서 준비해 주신 정

성스런 음식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임마누엘 

채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낮추어 둔 조명 속

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노라면, 한 주 동안 주께

서 허락하신 동행이 감격이 되어 밀려 옵니다. 7

시 30분 부터 조명이 환해지면, 서로의 가족됨

을 기뻐하는 인사를 나누며 격려한 후 한 마음으

로 예배하는 찬양을 합니다. 주께 열린 마음으

로 QT 본문 설교를 통해 들려 주시는 그 분의 음

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

를 드립니다. 개인기도의 시간을 지나, 열방과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를 마무리합니다. 예삶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Family 

Friday Night 예배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쳐 

그 곳에서 품은 마음의 부흥이 삶의 자리로 흘러 

가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1년 전 미국에 온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했고 기도하는 것 외에

는 이겨낼 힘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절박한 마

음으로 FFN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

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고난 가운데 두신 뜻

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고, 믿음의 

친구를 통해 이 고난이 없었으면 누릴 수 없는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

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견고히 세웠던 성

벽들은 모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성벽을 무너지게 하심으로 나의 시

야를 넓히셨고 힘들어 주저 앉아 있는 나에게 어

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FFN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 저는 한참 동안 쓰지 

않았던 신앙 노트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 노트에 적힌 내가 올려 드렸던 기

도를 보니 감사하게도 주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의 필요를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기도해

야 주님의 응답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음을 깨닫

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실망하기 싫어 기도하지 

않고 버텼던 저의 얼어있던 마음을 따스한 손길

로 녹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하은 자매(청1)

Family Friday Night예삶 금요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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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막내가 5살 되

던 해 시작한 교회학교 교사가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을 들이게 됐고 3년쯤 되어서는 충분히 준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자격 없는 자가 교

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

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두려 했던 고비가 두

세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

에 대한 보답으로 다시 마음을 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2학년 꼬마였던 아이들

이 대학생이 되는 걸 목격하던 즈음엔 교사직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

릴 때 제 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

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만난 예수님, 

늘 가까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을 나누려 합니다. 선생님 이름은 잊어도 내 죄

를 용서하시고 자유로운 새 삶을 주시는 예수님

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며 늘 기도합니다. 초

등부 아이들인데도 불쑥하는 말이 너무 영적이

라 놀라면서도 도전과 위로를 받고 아이들과 함

께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가는 감사한 시간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harlotte Kim 권사(초등부 교사)

초등학교 3학년 때 주

재원이신 아빠를 따라 

대만, 미국, 일본을 거

치며 학교생활을 하

면서 다양한 경험과 

4개 국어를 배울 수 

있어 좋았지만, 내성적인 성

격, 각 나라에서 쓰는 다른 

언어, 억양 때문에 아주 힘들

어서 깊이 사귈 수 있는 친구

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미국

으로 다시 대학을 오게 되면

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봉사하고 싶다고는 

계속 얘기했지만 쑥스러움 때문에 지원하지 못

하고 있다가 2018년 베델교회 어린이 부서에

서 TA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간사님께

서 추천해 주셔서 선생님으로 K-1 아이들을 섬

기게 되었습니다. K-1을 섬기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일주

일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가 아이들의 귀엽게 웃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같이 웃게 되면서 풀리고 일주

일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

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아이들과 

잘 놀았는데 상까지 주시니 주님

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

하고 맑은 마음 가진 자녀로서 

생활하기를 다시 다짐할 수 있

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곁에

서 K-1을 섬기고 싶습니다.

김태은 자매(K-1 교사)

일주일간 짧게나마 코스타리카 선교를 다녀왔

습니다. 몇 달간 선교를 같이 가는 팀원들과 일

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졌지만, 바쁘단 핑계

로 번번이 모임을 빠져 선교를 같이 가신 분들

과 전혀 친분도 없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연

초에 하나님과 한 약속 때문에 선교를 지원하긴 

했지만,  마음의 준비 없이 코스타리카로 떠나

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선교 환경이 그리 만

만치가 않았습니다. 아주 후덥지근한 날씨, 상

하수도 문제로 인한 물 부족, 벌레, 도마뱀과 함

께 잠을 자는 것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땀방울을 비처럼 쏟아내

는 팀원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불평하던 저 자신

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

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선교를 왔구나.' 하

루 이틀 지나면서 어려움을 함께하며, 다른 경

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전우애'가 생겨났

습니다. 성함조차도 제대로 몰랐던 15명의 팀

원들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아주 특별하게 되었

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29년간 선교를 해

오시던 선교사님 내외분이 참으로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면서 현지인 분들을 좀 더 돕고 

싶어도 부족한 물품으로 인해서 더 해줄 것이 

없을 때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도구라

는 믿음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너무 애처롭지

만, 해드릴 것이 없어, 선교사님과 같이 손잡고 

기도해 드리던 그분들의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

에 생생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새벽 

비행기 안에서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

씀하시는 게 무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산더미처럼 밀려있을 일 걱정 말고는 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비

행기에서 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방송이 나왔습

니다. 비몽사몽으로 가보니 한 미국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노련하신 간호사 권사님

들과 의사 집사님과 함께 그 미국인을 성공적으

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

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

다. '현돈아, 코스타리카에서 다 끝났다고 착각

하지 마라. 고작 1주일간 선교 갔다 와놓고 할 

것 다 했다 생각 말고, 그 추억에도 젖어 있지도 

마라. 네가 사는 훨씬 편안한 그곳에서, 내가 너

에게 준 은혜로 매일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윤현돈 집사 

교사 만찬

코스타리카 선교

도전과 위로를 받으며

전우애로 뭉쳐서 은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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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남의 연애편지를 읽는 것 

마냥 쑥스럽고 낯부끄러움을 느꼈었기에 아가

서 강해를 대하는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

니다. 솔로몬왕과 이름이 같은 목사님께서 아가

서를 강해해 주신다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

토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왕의 말

로가 피폐했던 모습들을 자신의 삶에서 반면교

사 삼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은

혜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으

로 역사성과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복음서와 로

마서, 요한계시록을 예로 들어 주실 때 아가서

를 바라보던 저의 시점이 변화되었습니다. 솔로

몬왕은 평생에 1005곡의 노래를 만들었고 그 

노래 중의 노래로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

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아할 

'아' 노래 '가',인 가장 최상급의 노래, 사랑의 멜

로디로 1강 사랑의 고백(Love & Butterfly), 2

강 사랑과 혼인(Love & Fruition), 3강 사랑과 

번민(Love & Strife), 4강 사랑과 성취(Love & 

Consummation)로 강해가 진행되면서 제목처

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고조되어 감을 

느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자(He)는 솔

로몬을, 여자(She)는 술람미여인, 처녀들, 형제

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각각 신랑 되신 예수 그

리스도의 신부 된 나 자신, 모든 교회와 성도를 

뜻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처음 하나님을 영

접했을 때의 감동과 설레임을 회복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여자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

는 고백이 되고 남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표현이 됩니다. 모든 은유와 비유에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며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강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

리가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포도원인 자

기 자신을 헤집고 있는 작은 여우(죄)'(아 2:15)

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해소되지 않는 번민은 사랑 병의 탈을 쓴 '번민'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점투성이 여자

를 바라보며 남자는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

해줍니다. 가시덤불의 백합화 같다고 여겨줍니

다. 마지막 때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완벽

한 사랑의 성취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갈망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셨습니다. 

김희영 집사

이번 CIM 찬양의 밤은 제게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삶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 발걸음을 언제나 CIM이

라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주

님을 만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

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

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

습니다. 이번 CIM 찬양의 밤은 현재 CIM에 출

석하는 학생들, 함께 공동체를 섬겼던 졸업생,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각자 

섬긴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공동체로 함께 했다

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통해 받았던 다양한 은혜

를 나누며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

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예강 자매(CIM 9학년) 

From the delicious food provided by the 

parents, the fellowship at every can-

dle lit table, to the open mic sharing, the 

Thanksgiving banquet for BYM Jr. High 

was such a blessed night. I am truly so 

thankful to have gotten to know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more deep-

ly through their testimonies shared dur-

ing open mic and those especially sitting 

at my table. Also thankful for teachers, 

pastors, parents, and most of all God for 

gifting me with the banquet. 

Janelle Park (BYM 8학년)

At the Thanksgiving banquet, I saw chil-

dren praise God with so much joy. I saw 

how when we rejoice together for God, 

there's a kind of joy from the LORD that 

is so special and it's contagious within the 

Body of Christ. I think worship is con-

tagious, just like when Moses worshiped 

God, the people of Israel followed. So I 

couldn't help but also be filled with joy 

from the LORD and dance and sing with 

them. Praise the Lord!  

Katriel Park(BYM 11학년)

수요 예배

중고등부 뱅큇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감사의 찬양과 간증이 가득한 아름다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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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1월)Ⅰ 12/24: ①부-박세환  ②부-선상균 ③부-박성규  ④부-정재영
  12/31: ①부-박재문  ②부-왕동원 ③부-박영선  ④부-하이얀
  1/7: ①부-김도석  ②부-김병인 ③부-박원규  ④부-이정수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2,1월)Ⅰ 12/23: 석승진 12/30: 손상현 1/6: 손석환 1/13: 성주영

강단꽃(12,1월)Ⅰ    12/17: 안철완      12/24: 윤주원, 이규원, 이도원      12/31: 김성희, 이수민      1/7: 류재영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윤성자           다음주 | 의사-박현진(한의과), 간호사-박규희

성탄절은	주	후	4세기경부터	초대교회가	소중히	지켜온	중요한	절기로,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우리	교회의	전통	속
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더욱	의미	있고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
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소식이자,	인류의	역사에	획을	그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감사예배는	구원의	감격
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올해의	예배는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자리로,	신앙의	연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베델교회와	BG-
C(Bethel	Grace	Church)의	연합예배를	드림으로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과	소통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에서는	각	부서의	발표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축제의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정
성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모든	세대와	함께	예배하며,	특히	1세와	2세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서	구원의	뜻을	공유하고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시어	풍요로운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12월 25일(월) 오전 10시       ▶ 장소: 베델교회 본당

사역광고 성탄감사예배



2023년 12월 17일 베델교회8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임직감사예배 신임 임직자 주행이 잘 마쳤습니다. 오늘(17일) 2024년 신
임 임직자들의 임직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강사: 12월 17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김기섭 목사(LA 사랑의교회 담임)
*신임 임직자 사역 참관: 12월 24일(주일) 오전 11시. 교회학교 체크인 부스 앞에서 집합 

◆ 베델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서동민 목사의 수요 말씀 시리즈 '그들
의 첫 크리스마스: So what?' 두 번째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는 오
전 10시 본당에서 진행되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성탄감사주일 및 성탄감사예배 다음 주일은(24일) 성탄감사주일로 드립
니다. 또한 12월 25일(월)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
심을 감사하는 성탄감사예배(Christmas Family Worship)를 오전 10시에 
BGC와 연합으로 베델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성탄감사예배 후에는 교회학
교에서 특별한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소중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절 베델 사진관 곳곳에 흩어졌던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후 
베델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2월 24일(주일) 예배 후, 코트야드 포토 부스

◆ 송구영신예배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
내며 기쁨으로 드리는 송구영신예배가 1부, 2부로 각각 드립니다. 
일시/장소: 12월 31일(주일) 1부-오후 7시, 2부-오후 10시 30분, 본당
*송구영신예배 때 My one prayer(1년 기도제목)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2024년은 하나님이 베델에 주신 "Mighty 
God, Mighty Prayer" 비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온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하
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일시: 2024년 1월 2일(화)-6일(토), 화-금 오전 5시, 토 오전 6시 
강사: 신성욱 교수(아신대 설교학), Harold Kim 목사(CCSC 담임), 
       김은일 총장(CA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 튀르키예 CP 수양회 Gift 모집 2024년 1월 22일(월)-25(목)까지 튀르키
예 안탈리아에서 "Rest, Refresh, Recharge"라는 주제로 난민 교회 현지 사
역자(CP) 가족 수양회가 열립니다. CP 가정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담
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선물을 모집합니다.
모집 물품: 약품(비타민 , 타이레놀, 파스), 화장품, 학용품, 김, 남성용 패딩(벌당 $25) 등
모집 장소: 코드야드 부스 

◆ 베델 한국학교 봄학기 등록 등록은 한국학교 홈페이지(school.bkc.org)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방과 후 특별반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등록 부탁드립니다. 
등록 기간: 12월 17일(주일)-12월 24일(주일) 
수업 대상: 만 5세 이상 (2023년 9월 1일 기준, Kindergarten 이상)
등록금: $340(교과서 및 점심 제공), check only
수업 기간: 2024년 1월 27일-5월 18일(16주, 3월 30일 부활절 휴강)
수업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장지혜 집사 (949)372-9938

◆ 아기학교 등록 아기학교 봄학기가 2024년 2월 1일에 개강하여 5월 16일 
까지 매주 목요일, 15주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15-48개월, 35명 정원(선착순)
등록처: 주일-코트야드, 주중-교회 웹사이트, 행정 사무실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경자 권사 (949)351-6123

◆ 중고등부(BYM, CIM) 겨울 수련회 신청을 위한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영어 중등부(BYM Qara)>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기간/장소: 12월 26일(화)-12월 29일(금),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영어 고등부(BYM Holos)>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기간/장소: 12월 27일(수)-12월 30일(토), Mile High Camp
<한어 중고등부(CIM)>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기간/장소: 12월 28일(목)-12월 30일(토), 갈릴리 수양관

◆ 축하해 주세요 
- 오늘(17일) 2부 예배에 박해송/김아인 성도의 딸들 박해아(Lani)와 박해
인(Laelle), 3부 예배에 하헌정/하수지 성도의 딸 하리아(Amelia)의 유아 세
례식이 있습니다.
- 베델교회 예삶에서 사역했던 임재영 목사가 12월 17일(주일) 오후 5시에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합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송정헌 집사님(이정숙 권사의 남편)께서 12월 9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용분 성도님(김인기 집사의 모친, 김신재 집사의 시모)께서 
 12월 5일(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남상국 목사님(남선경 사모의 남편, Dan Nam 목사의 부친, Hellen Nam 
 사모의 시부)께서 12월 10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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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said measuring maturity of one’s faith is in the way we control our tongue. Today’s passage 
 speaks of how tongue is in close contact with wisdom. How do we gain this wisdom?(Ref: 1Co 1:17, 
 2Tim 3:16-17)

2. James explains wisdom in two ways. First wisdom is revealed in meekness. Moses and Jesus are 
 two people in the Bible who represent meekness. Share what kind of meekness it i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v.13, Ref: Nu 11:24, Nu 12:3)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Mat 11:29)

3. Wisdom that shows good life comes from above. Whose wisdom is ‘wisdom from above’?
 (Ref: Is 55:8-9)

4. Examine two sides of wisdom from above and share their definition and application.

 1) P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Sincere, without hypocris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What blessing is given when there is sincerity and no hypocrisy? Read the passage and examine 
 if you are still wearing a mask. Then, enjoy His promised blessing. (v.18)

<Song in Response: There’s Power in the Blood, This true peace in my heart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Take off the Wax Mask to make Peace  
(James 3:13-18) 

Apply to LifeApply to Life

(10)


